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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건조주의보 : 평지(삼척,동해,강릉,양양,고성,속초)

o 풍랑주의보 : 동해중부먼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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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요 소방활동  
m (화재)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「산불」              

  4. 22.(수) 13:48, 원인 조사 중(기도원 뒤 폐목재 발화), 임야 0.3ha 소실 

m (화재)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「산불」              

  4. 22.(수) 14:21, 화목보일러 연통 불티 비화 추정, 임야 0.2ha 소실

m (구조)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도로상「교통사고」     

  4. 22.(수) 10:13, 시내버스 대 25톤 트럭 충돌사고, 경상(남/54), 구조 후 병원이송
                    버스승객 : 없음, 운전자 1명(미이송/양호)

m (구조)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(8부 능선)「산악사고」 ※ 1항공대 헬기구조 

  4. 22.(수) 14:51, 하산 중 우측발목 부상, 경상(여/55), 구조 후 병원이송

【 야 간 】 

m (화재)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6번국도상「차량」              

  4. 22.(수) 16:44, 마찰열(뒷바퀴 라이닝 과열)추정, 5톤 트럭(2004년) 뒷바퀴 소실

m (구조) 삼척시 도계읍 흥정리「교통사고」              

  4. 22.(수) 20:08, 보행자 운전석 앞바퀴에 깔림, 구조(여/64/중상) 후 이송

 소방활동 통계
m화 재 : 8건, 인명피해 없음, 재산피해 55만원

m구 조 : 34건 11명 구조

  v 인명구조 : 17건(산악2건/1명, 교통4건/4명, 갇힘5건/2명, 수난0건/0명, 기타6건/4명)
  v 생활안전 : 17건(동물구조 16, 벌집제거 0, 급수지원 1)
      돼지열병 방역 급수지원 : 1회 3톤(인제) / 누계 839회 3,657톤

m구 급 : 155건(질병, 교통사고 등) 162명 응급처치 ․ 이송

  v 코로나19 : 신고6건(누계366건), 상담0건(누계29건), 이송6건(누계337건 / 확진26명)



m의료정보제공 : 52건(의료지도 0, 병의원안내 12, 약국안내 2, 기타 38)

m 119신고접수 : 772건

m타 기관 이첩 : 14건<권익위 0, 타시도 14, 경찰 0, 해경 0>, 누계 26,190건<통합이후>

 언론보도 주요사항 등  

m (동정)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 경형사다리차 시연회 참석 (강원도민일보)

m 날아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…강원 전역 강풍 피해 10건 (뉴스1)

  강원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안내판이 날아가거나 전선에 소나

무가 걸리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.

    2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총 10건으로 인명피해는 
    없었다. 간판 파손 3건, 주택 차광막 1건, 기타 6건이다. 

m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알리 ‘LG의인상’(강원도민일보 등)

  원룸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스탄 출

신 알리(28·사진)씨(본지 4월22일자 1면 등)에게 ‘LG의인상’이 

수여된다.LG복지재단은 22일 “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

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알리씨의 의로운 행동으

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”며 선정이유를 밝혔다. 알리씨의 

‘LG 의인상’ 수상은 지난 2017년 스리랑카 국적 니말씨에 이어 두 

번째 외국인 수상이다.당시 니말 씨는 수상 이후 법무부로부터 영주권

을 받은 만큼 알리씨도 이번 수상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상당한 

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.(생략)

m 강풍특보 건조특보 속 강릉·인제서 잇따라 산불…산림 5천㎡ 소실 (강원일보 등)

  강풍특보와 건조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22일 강릉과 인제에서 잇따라 

산불이 나 산림 5천㎡가 소실됐다. 이날 오후 1시48분께 강릉시 성산면 

보광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.3㏊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.

불이나자 산림·소방당국은 헬기 7대, 진화차 3대, 인력 70여명을 투

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. 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장에는 초속 

9.8m의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오후 2시21분께는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인근 국유림에서 불이 나 50

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.

m 밤사이 홍천 주택에서 불..30대 남성 연기 흡입 (춘천MBC)

  오늘 새벽 2시 50분쯤,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

2시간 여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39살 김 모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

옮겨졌습니다. 또 주택 내부 148제곱미터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

추산 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


